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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폐수의 정확하고 효율적 관리를 저비
용으로”…자인테크놀로지㈜, ‘폐수 방류유량
측정장치’ 특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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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폐수 방류유량 측정장치에 사용되는 ‘퍄샬 플룸’의 구조 사시도(왼쪽)와 종래의 폐수 방류유량 측정장치에 사용되는 ‘비만관 초

음파 유량측정 장치’의 구조 단면도. 그림=키프리스

[비즈월드] 공장을 운영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폐수가 생겨난다. 최근 자연보호와 환경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세 배출되는 폐수 관리를 꼼꼼하게 하고 있다.  

폐수관리는 먼저 허용기준에 따라 폐수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이다. 이어 정화된 폐수를 다시 농도

가 짙어지지 않도록 적기에 배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규모 공장을 포함한 공장들에서 방류되는 폐수는 그 방류 유량이 적고 비만관으로 흐르게

된다. 이 때 파샬 플룸(parshall flume)을 기반으로 설치되는 유량 측정 장치가 현재도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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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폐수 방류유량 측정장치에 사용되는 파샬 플룸(parshall flume)은 유량계의 일종으로 개수로의

도중에 잘록한 부분을 설치해 단면적은 줄이고 수위를 높이며 흐름의 상태를 보통의 흐름에서 빠른

흐름으로 변화시키면, 상류측의 수위가 유량과 일정한 관계를 갖는 것을 이용해 수위 변화를 플로트

식 수위계나 초음파 수위계 등으로 검출, 유량을 측정하게 된다. 

이런 파샬 플룸 방식의 유량계는 손실 수두가 적고, 수중에 고형물의 퇴적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정밀하고 측정 범위도 넓다는 등의 특징으로 폐수 유량 측정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반면 파샬 플룸 방식은 큰 단점도 있다. 이 방식의 설치를 위해서는 토목공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

문에 실제 현장에서 방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설치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토목 공사의 불확실로 인해 정확한 경사로 설치하기가 어렵고 수위 높이에 따라 유속이 변하

기 때문에 정확한 유량측정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또 소규모 폐수방류 공장의 경우는 매우 낮은 수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

우도 발생한다.

이를 보완한 것이 ‘비만관 초음파 유량측정 장치’이다.

해당 방식은 비만관 폐수를 측정하기 위한 종래의 다른 유량 측정 장치는 파이프 내부에 여러 경로

로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설치해 유속을 측정하고 수위계로 면적을 계산한다.

그러나 이 장치는 가격이 비싸고 파이프가 원형인 경우만 설치가 가능하며 1개 경로 이하의 수위에

서는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설치비를 절약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용

할 수밖에 없었다.



자인테크놀로지㈜(대표 신민철)가 2020년 11월 26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200161517호)해 2021년 8월 25일 등

록(등록번호 제102295810호)을 받은 ‘폐수 방류유량 측정장치’의 작용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위)과 저류조

부유식으로 설치된 폐수유량계 설치예시도. 그림=키프리스, 자인테크놀로지

이런 가운데 최근 ‘파샬 플룸 방식’과 ‘비만관 초음파 방식의 단점들을 보완한 새로운 폐수 방류유량

측정 장치 기술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자인테크놀로지㈜(대표 신민철)가 2020년 11월 26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200161517호)해 2021년 8

월 25일 등록(등록번호 제102295810호)을 받은 ’폐수 방류유량 측정장치‘이라는 명칭의 장치’가 그것

이다.



자인테크놀로지 연구진은 보다 효율적이고 살치가 쉽고 가성비마저 좋으면서도 기존 방식의 폐수

방류유량 측정장치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를 개발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했다고 한다.

이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폐수 방류유량 측정장치는 폐수를 방류하기 전에 그 폐수가 저장

되는 저류조에 투입되는 것으로 부력을 가지는 플로팅 부재와 이 플로팅 부재의 내부에 저류조의 바

닥으로부터 표면까지의 수위를 측정하는 수위 측정부, 그리고 저류조 내부의 폐수를 배출하기 위한

배출 펌프 등으로 장치를 크게 구성했다. 

배출 펌프는 저류조의 바닥면을 향하도록 설치되고 타단은 배출 펌프의 유입구에 결합되도록 설치

되는 폐수 흡입 파이프와 배출 펌프의 토출구에 결합된다.

타단은 저류조의 외부로 배출 측에 설치되는 폐수 배출 파이프, 폐수 흡입 파이프 또는 폐수 배출 파

이프에 설치되어 배출 펌프에 의해 배출되는 폐수량을 측정하는 유량 측정부 및 수위 측정부에 의해

미리 설정된 고수위 또는 저수위가 감지되면 배출 펌프를 가동 또는 중지시키도록 배출 펌프 제어부

가 탑재돼 수위 변동에 따라 그 폐수 방류유량 측정장치의 전체가 수위에 따라 위, 아래로 자연스럽

게 이동하도록 했다. 

플로팅의 측면에는 제1 결합수단을 더 포함하고 이 결합수단과 탈·부착이 되는 제2 결합수단을 측면

에 포함함으로써 플로팅 부재의 부력을 추가하는 보조 플로팅 부재를 더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폐수 방류유량 측정장치는 유량 측정부에 의해 측정된 유량 데이터를 적산해 폐수 방류량데이

터를 구하고 통신 프로토콜에 적합하게 변환 처리하는 적산 및 통신 처리부와 플로팅 부재의 상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통신 처리부에 의해 처리된 폐수 방류량 데이터를 감시 기관이나 관리자에게 수시

로 전송하는 통신 안테나도 탑재시켰다.

플로팅 부재의 측면에는 저류조의 벽면에 닿을 때 마찰을 줄여줌으로써 승하강 작용을 원활하게 하

는 로울러를 포함시켜 해당 장치의 파손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공동 출원자인 신민철 자인테크놀로지 대표는 “이번 발명에 따른 폐수 방류유랑 측정장치는 폐수를

방류하는 통상의 소규모 공장 등에서 방류할 폐수를 임시로 저장하는 저류조를 구비하고 있다는 것

에 착안해 이런 저류조에 해당 발명에 따른 폐수 방류유량 측정장치를 저류조에 투입하는 것만으로

도 폐수 방류유량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토목 공사가 필요없어 설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만관 형태로 유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측정 정확도가 매우 높다고”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이어 “부유식으로 일정 수위까지만 펌핑 작동하기 때문에 바닥의 퇴적물에 의한 영향이

적다는 효과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인테크놀로지는 2002년 4월 18일 한국표준과학원과 공동으로 ‘누설율 모니터링 장치’라는 명

칭의 특허를 출원(출원번호 제1020020021107호)해 2005년 등록(등록번호 제100526291호)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번에 등록반은 ‘폐수 방류유량 측정장치’까지 19건의 권리가 살아있는 등록특허를 보유

하고 있으며 4건의 상표도 출원해 이 중 2건을 등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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